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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공연

LA한인회, 독감 무료 예방 접종 … 17일 9시-12시 
대상포진, 폐렴, A형 간염 예방 주사도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하

트체임버시각장애인오케스트라(단

장 이상재)와 함께 <하트시각장애

인체임버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데이빗 베누아의‘영혼을 울리는 아

름다운 선율’> 콘서트를 10월 17일

(수) 오후 7시 30분 콜번스쿨 지퍼

홀(Colburn School, Herbert Zipper 

Concert Hall, 200 S. Grand Ave., 

LA, CA 90012)에서 개최한다. 

빛보다 밝은 감동의 연주,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선율로 관객들에

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마

련된 이번 공연에는 오케스트라 단

원의 연주 외에 미국 재즈 피아니스트계의 살아 있는 역

사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데이빗 베누아가 특별 게스트

로 참여한다. 

공연에서는 에드워드 엘가의‘Salut d
,
Amour’(사랑의 

인사)를 시작으로 헨리 만치니의‘Moon River’, 해롤드 

알렌의‘Over the Rainbow’등 대중들에게 익숙한 선율

이 약 1시간 30분 동안 선사된다.

2007년에 창단하여 11주년을 맞이하는 하트체임버는 

단원 21명 중 13명이 중증 시각장애인(11명은 1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휘자도 악보도 없이 연주한다. 앞이 

보이지 않는 단원들은 한 곡을 외우기 위하여 수십 번 

연습을 하며, 단원들은 약 150곡에 이르는 곡을 암기

LA한인회가 LA 카운티 보건국과 함께 한인들을 위한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17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LA

한인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되며 선착순 350명에 

한한다. 

생후 6개월 이상이면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하여 연주한다. 미시간 음악제, 뉴욕 

카네기홀, 런던 국제음악페스티벌

에 초청 연주 하는 등 활발한 활동

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에 특별 게스트로 

참석하게 된 데이빗 베누아는‘빌보

드 차트 8주 연속 1위’,‘그래미상 5

회 노미네이트’된 피아니스트계의 

거장이다. 25장의 솔로 앨범을 발표

한 미국의 컨텀포러리 재즈 피아니

스트이며, 작곡가이자 제작자, 그리

고 프로듀서이다. 2001년부터는 젊

은 음악가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

회를 열어주고자 아시아-아메리카 

청소년 교향악단(Asia-America youth Symphony)의 

음악감독 겸 총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LA한국문화원 측은“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발돋음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관현악단 하트체임버와, 세계 정

상자리에 올라 있는 데이빗 베누아의 공연은 한국 사회

와 미주류사회에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공연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공연관람은 무료이나 티켓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티켓은 LA한국문화원에서 얻을 수 있다.

◈ 무료티켓 온라인 예약

  www.kccla.org/english/programs_reservation.asp 

있다.

LA한인회는 이날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서비스와 함께 

건강보험이 없는 한인들을 위해 대상포진, 폐렴, A형 간

염 예방 주사도 제공한다. 이는 선착순 50명에 한한다. 

▶ 문의: (323) 732-0700, 0192) 

               LA한인회 사무국 

 

LA다운타운 벼룩 창궐
발진티푸스 확산 비상

LA다운타운에서 벼룩으로 인한 발진티푸

스(Typhus Fever) 발병사례가 잇따라 보고돼 

주의가 요망된다.

발진티푸스는 지난 6일 LA다운타운 노숙자

의 첫 감염 사례 보고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

산하고 있다. LA카운티보건국에 따르면 10일 

현재 LA다운타운에서 9건, 롱비치에서 12건, 

패서디나에서 20건, LA카운티는 59건의 감

염 사례가 보고됐다.

발진티푸스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사는 사람

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병으로, 원인체는 리케

치아균(Rickettsia prowazekii)이다. 대부분 벼

룩과 이를 통해 감염된다. 티푸스에 감염된 이

가 사람에게 붙어서 병균이 들어있는 배설물

을 분비하면 사람은 가려움증을 느끼고 긁게 

되는데 긁은 몸에 상처가 나면 티푸스균들은 

상처를 통하여 사람의 체내로 들어가 병을 일

으킨다. 발진티푸스에 감염되면 고열, 근육통, 

구토, 기침, 발진 등이 유발된다.

발진티푸스는 사람에게만 발병하며 애완동

물은 티푸스에 감염된 이에 물려도 발병하지 

않는다.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며 사람간에

는 전염되지 않는다.

 

보건당국은 발진티푸스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한 관심을 기울일 것과 애완

동물에게 벼룩이나 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

치할 것, 음식을 밖에 두지 말 것, 야생 동물에

게 먹이를 주지말 것, 항상 주위를 청결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